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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선1)․이 성 원2)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3,612명의 자료를 토대로 

행복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분위기로 분류하였

으며,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분류하여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3 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교사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분위기 순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량은 10.5%이었다. 반면에 수업참여태도와 소득수준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대학입시 및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

써, 이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학교와 가정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고3, 행복감, 교사, 학교요인, 가정요인

Ⅰ. 서론

2019년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주관적 행복지수(94.7점)보다 6점 가량 낮아진 것으로, 

2017년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한겨레, 2019.05.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업 

경쟁의 분위기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초･중･고교 남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불

행 경험을 연구한 신현숙(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학업 및 입시 스트

레스를 불행의 주요 이유라고 하였으며 남녀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소위 수험생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

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오선희, 2011). 고3 시기는 미래의 직업과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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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높은 학습수준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서 위염, 장염, 흡연이

나 음주 등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배상숙, 2012; 정철상, 2011).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입시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시험

불안, 정신건강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현주, 1996; 박증현, 

2010, 서신자, 정민숙, 2013; 송종화, 2006; 신장환, 2004; 정철상, 2011). 하지만 고3 시기의 어

려움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긍정적 자원들에 대한 탐색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경험이 대학생이 된 후의 대학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대학생으

로서의 행복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배희분, 서주현, 김효선, 2017). 즉 

동일한 고3 시기이지만 학교와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과 조력을 받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에 

따라 훗날 대학 시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3 시기의 생활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긍정적 자원을 밝히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행복은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

한 긍정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2; 김희중, 2007).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한 삶, 주관적 행복과 같은 용

어와 혼용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성은모, 김균

희, 2013; 허승연, 2009; Diener, 1984; Diener & Fujita, 1995; Ryff, 1989). 성은모 등(2013)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고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을 협소

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3을 대상으로 행복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 연구는 미비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

을 측정한 연구(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를 참고하자면,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이 대학생 및 장년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

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행복지수가 낮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한다

(김신영, 백혜정, 2008). 또한 행복과 연령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연령대별로 행복이 다를 수 있

으며 연령대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한민 외, 2012; 

Margolis & Myrskyläa, 2012). 이와 같이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이중 특히 고3의 행복을 실증적으로 다루며 관련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

하다. 따라서 청소년 중 특히 고3 시기의 행복의 수준을 확인하고 고3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다(송정화, 2011; 전미경, 장재숙, 2009; 허승연, 2009; Diener, et al., 1995;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반면에 행복감과 관련된 청소년의 환경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루어졌으나 환경요인은 결국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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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간과할 수 없다(성은모 외, 2013). 특히 고3이라는 시기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고3이라

는 특수성과 사회 제도 및 문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Bronfenbrenner(1979)

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속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3 시기의 주

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3 학생들의 행복을 조

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과 개입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3 시기의 주요 환경 중 하나는 학교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에게 학교와 관련된 요인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주며(문은식, 

2005, Cohen & Wills, 1985),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

을 한다고 보고된다(김현주, 1996). 한편 이러한 교사의 지지가 고3 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송종화, 2006)에서는 고3의 부정적인 경험을 특별히 감

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들은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이 고3 시기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상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반면

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

는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고3 시기에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고3 담

임교사에 대해 진학 및 취업지도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김연정(2014)은 일반계고 3학

년 담임교사의 역할은 다른 학년과 다른 교사의 역할과 달리,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주기를 기

대받고 있기에 담임교사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성화고 3학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고3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도 및 인성교육 등에서 특별한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은회,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특히 고3 시기에 경험하는 교사로부

터의 영향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로 성과 중심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나 수업에서의 분위기도 중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업참여태도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성실한 태도로,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상호지속적으로 관련성을 지닌다(이수란, 손영우, 2013; 전창

완, 2014).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나타나는 또래 친구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나 학습을 저해하

는 환경요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는 특성

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에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보다 학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요인 중 교사 관련 요인들과 수업 관련 요

인들을 선정하여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3 시기에 중요한 또 다른 환경요인은 가정이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애정과 

가치감을 확인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Kostelecky, Lempers, 

1998), 특히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고3 학생들에게 부모와의 대화와 같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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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서적 측면, 함께하는 여가활동과 같은 실제적 측면,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 지원 측면 

등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3의 가정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의 발생이 증가하며, 가출이나 자살 충동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현주, 1996; 송종화, 2006), 고3 시기에 경험한 부모의 보호와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 자녀의 행복감에 여전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배희

분 외, 2017). 뿐만 아니라 이은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고3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

지를 받으며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의 지원이라면 물리적 지

원 혹은 금전적 지원은 가시적인 측면의 지원이다(배희분 외, 2017). 가정의 소득수준은 이러

한 물리적 지원의 가능범위를 내포하고 있으며 물리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구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입시와 사회진출을 앞두고 높은 학습수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는 우

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학

교 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

를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답한 자료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고3의 행복감과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학교 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

여태도, 수업분위기로 분류하였으며,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

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3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고3 학생의 행복감 향상을 위

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고3의 행복감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되어왔으며, 괘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

점에서 바라보았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고 자신이 원하는 중요

한 것을 얻었을 때의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로 정의(Kraut, 1979)하였고, 이후 Diener(1984)

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로 사용하면서 행복을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된다고 보았고(원두리, 김교현, 2006; Ryan & Deci, 2001),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가정요인을 중심으로

2019 KRIVET Panel Conference  ◂◂ 5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쓰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

적, 개인의 성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Seligman(2002)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있는 삶으로 보고,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대표 강점을 잘 찾아내고 계발하여 삶을 풍요롭

게 하는 것이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일에 몰입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또

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한 삶, 주관적 행복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며 연구되어 왔다(이수정, 

안신호, 2005).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

러한 상태’(표준국어대사전)이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는 앞서 말한 주관적 안녕

감에 해당되는 정의이다. 성은모 등(2013)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고 요인을 분

석한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을 협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있어 행복감은 유사 용어들보다는 좁은 의미의 심리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긍정

적인 감정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추상적인 요인인 행복을 안정적으로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분이 변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기분이나 안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다(Magnus & Diener, 1991). 이런 전체 하에 이러한 전제하에 사용된 행

복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는 단일문항 척도, 안면측정법, 두 문항의 척도, 주관적 행복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 척도, 옥스퍼드 행복 척도, 사회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척도 

등이 있다(허승연, 2009). Campbell(1976)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자

신의 삶에서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의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정의한 행복감의 개념을 볼 때 Campbell(1976)의 질문 문항을 사용해도 행복감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유전이 50%, 외부적 환경(나이, 성별, 수입, 교육수

준, 사회계층, 가족 및 자녀,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 등)이 10%, 개인의 의지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의지적 활동이 40%라고 보고한 연구(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를 통해, 

우리가 유전 외에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40～

50%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긍정

적 인식,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이 높을수록 행

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고(송정화, 2011; 전미경 외, 2009; 허승연, 2009; Diener, 

et al., 1995; Lyubomirsky, et al., 2005), 청소년의 환경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성은모 외,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개인요

인이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김애경, 2003; 김지영, 이형실, 2010;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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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005; 이숙영, 2012; 정병삼, 2010)을 감안한다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

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환경체계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 학

교 관련 요인이나 가정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며, 특히 어느 시기보다도 고3에게 있어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교사

와 담임교사, 주변 친구들, 수업시간 등의 요인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

불어 고3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은 부모이기에, 부모의 심리적, 실제적, 

물질적 지원과 같은 가정 관련 요인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고3의 행복감과 학교 관련 요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 및 건강행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김영아, 

2000), 우울, 자살 등의 정신적 장애나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김현

주, 1996),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심리적-사회적 적응능력 등을 높여준다(이은희, 2009). 특히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문은식, 2005; Cohen, et 

al., 1985)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6)가 있다. 이처

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에게 교사는 부모보다도 대면하는 물리

적인 시간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

게 지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과 지지,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롤모델로서 사회

적 측면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교사들과 정서적･심리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때 

미치게 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인생의 선배이자 모델링의 역할을 하는 교사

에게 호감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교사 또한 학생 자신을 잘 이해해 주고 여러 측면

에서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사의 지지가 고3 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송종화, 2006)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3 시기에 학업과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은 바로 담임교사이다. 일

반계고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김연정, 2014)에서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이 현

재의 성적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채찍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그러기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특성화고 

3학년 담임교사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회, 2015)에서는 고3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도 및 인성교육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담임교사는 고3 학생들이 학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업을 촉진하며, 의욕

을 북돋워 주고 독려함으로써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고3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 수행

에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서 상태에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가정요인을 중심으로

2019 KRIVET Panel Conference  ◂◂ 7

학교 관련 요인 중 교사 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해 학생 개개인이 수업시간에 어떤 모습

으로 참여를 하는지와 관련된 수업참여태도는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이수란 외, 

2013), 수업 태도와 학업 성적의 선순환 관계는 뚜렷하다는 연구결과(전창완, 2014)가 있다. 즉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

으며, 이로 인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은 이후 더욱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

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영남, 2008;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

는 고3이라는 특성상 또래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모습이나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한 고3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보이는 부정적

이거나 비협조적인 학습 태도, 학습을 저해하는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습에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교사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지지, 학습의 과정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담임교사의 학

습에 대한 관여, 개개인이 수업에 참여할 때 보이는 태도, 친구들로 인해 형성되는 수업에서의 

분위기 등의 학교 관련 요인은 고3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3의 행복감과 가정 관련 요인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는 인생 초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까지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부모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한다(정옥분, 2006). 더 

나아가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 가치감의 확인,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Kostelecky, et al., 1998).

부모와 자녀의 대화 정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박지영, 2010: 장혜주, 임지영, 2013; Konishik & Hymel, 2009), 특히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송미령, 안혜영, 김

은경, 2002). 또한 고3 시절 부모가 보이는 관심은 3년이 지난 후 성인 자녀의 행복감에 여전

히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유지되었다(배희분 외, 2017).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

호 간의 대화가 청소년기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해가고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

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승원, 2000; 김여진, 2006). 그러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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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기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대

화가 청소년들의 삶이 질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

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한 의사소통은 하고 자녀가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기쁨, 만족,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대화로 삶

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선명숙, 2001; Diener, 1984).

부모와의 여가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 갈등, 좌절감, 정서

적 불안 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고3의 경우 여가생활이 부족할수록 우울 및 불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송종화, 2006), 지속적으로 여가시간에 신체활동에 참여할수록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정서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게 된다(문병일, 

2007; 하지연, 조현익, 소영호, 2011). 즉 여가활동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

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충제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영향은 부

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도 한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이나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고3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

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의 대화와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 부모와의 여가활동과 같은 실제적 측

면,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 측면 등의 가정 관련 요인은 고3의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2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 10,558명 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학생을 제외한 총 3,61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이 1,820명(50.4%), 

여학생이 1,792명(49.6%)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가 2,038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등학교 762명(21.1%), 마이스터고등학교 

310명(8.6%), 자율고등학교 207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 및 가정요인을 중심으로

2019 KRIVET Panel Conference  ◂◂ 9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1,820 50.4

여학생 1,792 49.6

계 3,612 100

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2,038 56.4

자율고등학교 207 5.7

특성화고등학교 762 21.1

과학고등학교 48 1.3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83 2.3

예술고등학교 86 2.4

체육고등학교 78 2.2

마이스터고등학교 310 8.6

계 3,612 100

2. 변수 설명

1) 행복감

행복감은 ‘당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11점 Likert 척도(1점=전혀 행복

하지 않았다～11점=매우 행복했다)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2)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도, 수업분위기로 구성되었다. 

(1)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는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지’, 

‘선생님이 나의 진로와 적성에 관심 가져주는지’ 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

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담임교사의 학습관여는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는지’, ‘담임선생님은 정기 고사에서 우리 반이 상

위권에 들도록 강조하는지’, ‘담임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예습, 복습을 다 해오도록 강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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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담임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3) 수업참여태도

수업참여태도는 ‘수업시간의 집중하는지’,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지’,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지’,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지’,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지’ 등과 같이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수업시간에 성실한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4) 수업분위기

수업분위기는 ‘수업시간 중 잠을 자는 학생이 많은지’, ‘다른 공부 하는 학생이 많은지’, ‘떠드

는 학생이 많은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많은지’ 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긍정 문항으로 해석하

기 위해 역산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3) 가정요인

가정요인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득수준으로 구성되었다. 

(1)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는 5가지 대화 내용(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흥미와 적성, 

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

한 대화 내용으로 부모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빈도는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1년에 1～2회, 3점=한 학기에 1～2회, 4점=한 달에 1～2회, 5점=1주일에 1～2

회)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2) 부모와의 여가활동

부모와의 여가활동은 여가 내용(외식, 영화･연극･뮤지컬 등, 박물관･미술관･음악회 등, 여행･

등산･낚시 등, 운동)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부모와 얼마나 자주 하

는지에 대한 빈도는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월 1회 정도, 3점=주 1～2회 정

도, 4점=주3～4회 정도, 5점=거의 매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여가활

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3)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부의 월평균 소득과 모의 월평균 소득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00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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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100만원 미만, 2점=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0점=900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11점=1,000만원 이상)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산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     수 문항 수 척  도

종속변수 행복감 1문항 1～11점 척도

독립변수

학교요인

교사의 지지 4문항 1～5점 척도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4문항 1～5점 척도

수업참여태도 5문항 1～5점 척도

수업분위기 4문항 1～5점 척도

가정요인

부모와의 대화 5문항 1～5점 척도

부모와의 여가활동 5문항 1～5점 척도

소득수준 2문항 1～11점 척도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학교 및 가정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먼저 고3의 행복감 및 관련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각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

수들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고3의 행복감은 한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서는 행복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할 수 없다. 따라서 고3의 행복감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예

측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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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주요 요인별 기술통계

고3의 행복감, 학교요인 및 가정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3의 행복감은 11

점 만점에 7.7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중에서는 교사의 지지(M=3.86)가 가장 높았고, 수업

참여태도(M=3.20), 담임교사의 학습관여(M=3.13), 수업분위기(M=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정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대화(M=3.03)가 부모와의 여가활동(M=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평균 7.63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감 7.73 2.06 1 11

학교요인

교사의 지지 3.86 0.77 1.0 5.0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3.13 0.75 1.0 5.0

수업참여태도 3.20 0.74 1.0 5.0

수업분위기 3.35 0.72 1.0 5.0

가정요인

부모와의 대화 3.03 1.01 1.0 5.0

부모와의 여가활동 2.46 0.78 1.0 5.0

소득수준 7.63 3.08 2 22

2. 주요 요인간 상관관계

주요 요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계수인 부모와의 대화와 부모와의 여가활동이 .417로 .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어느 요인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요인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행복감은 모든 주요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 요인 중에서는 교

사의 지지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r=.270), 가정 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대화(r=.171), 부모와의 

여가활동(r=.156) 순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r=.056)이나 담임

교사의 학습관여(r=.059)는 고3의 행복감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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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요인간의 상관관계

요    인 1 2 3 4 5 6 7 8

1. 행복감 1

2. 교사의 지지  .270** 1

3.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059**  .072** 1

4. 수업참여태도  .113**  .314**  .224** 1

5. 수업분위기  .100**  .202**  .006  .103** 1

6. 부모와의 대화  .171**  .124** -.066**  .141** -.008 1

7. 부모와의 여가활동  .156**  .073** -.034*  .151**  .027  .417** 1

8. 소득수준  .056**  .032  .034*  .074** -.002  .102**  .163** 1

*p<.05, **p<.01

3.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가정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교사의 지지 요인이 고3의 행복감에 대해 7.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지지에 부모와의 대화, 부모

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분위기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고3의 행복감에 대

해 10.5%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3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은 베타

값을 기준으로 볼 때 교사의 지지(Beta=.236, p<.001), 부모와의 대화(Beta=.106, p<.001), 부모

와의 여가활동(Beta=.095, p<.001), 담임교사의 학습관여(Beta=.052, p<.01), 수업분위기(Beta=.050, 

p<.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요인 중 수업 성실도와 가정요인 중 경제 수준은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3 행복감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모   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F B β t

1 교사의 지지 .270 .073 .073 284.034 .726 .270 16.853***

2
교사의 지지

.304 .092 .092 183.196 
.679 .253 15.816***

부모와의 대화 .285 .140  8.742***

3

교사의 지지

.316 .100 .099 133.211 

.673 .251 15.743***

부모와의 대화 .204 .100  5.728***

부모와의 여가활동 .253 .096  5.502***

4

교사의 지지

.320 .102 .101 102.818 

.662 .246 15.449***

부모와의 대화 .212 .104  5.935***

부모와의 여가활동 .254 .096  5.537***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142 .052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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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데이터(KEEP)를 

활용하여 이들의 행복감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3,6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

은 1,820명(50.4%), 여학생은 1,792명(49.6%)이었다. 독립변수는 학교요인과 가정요인으로 나누

고 관련 요인을 선정하였다. 학교 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업참여태

도, 수업 분위기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여가활동, 소

득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요 요인들의 평균 및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행복감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3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교사의 지지가 고3의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문은식, 2005; Cohen, et al., 1985)과 일치한다. 중1부터 고2까지의 학생

들의 교사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사-학생 관계점수가 긍

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매년 유의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성, 신

택수, 허유성, 2012). 이러한 결과는 고3까지 측정되지는 못하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적, 정서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해지므로 고3 시기에도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

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6)와 같이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정서적 교감 그 자체로 

고3 시기의 일상적 행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교사의 지지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 및 부모와의 여가활동,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수

업분위기가 고3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아버지가 자녀

에게 관심과 대화를 보일 경우 관계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결과(박증현, 2010)가 고3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여가

활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여가 시간에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우울과 

모   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F B β t

5

교사의 지지

.324 .105 .103 84.375 

.635 .236 14.511***

부모와의 대화 .217 .106  6.072***

부모와의 여가활동 .250 .095  5.452***

담임교사의 학습관여 .143 .052  3.289**

수업분위기 .144 .05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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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문병일, 2007; 하지연 외, 2011)와 일치한다. 고3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충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임교사의 학습관여가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고3 시기에 실질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

누는 대상인 담임교사가 학업에 대해 강조하고, 의욕을 북돋워 주며, 독려하는 등 학습 수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년과 

다른 교사의 역할과 달리, 고3 담임교사로부터 받는 영향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선행연구(김연

정, 2014; 김은회, 2015) 결과를 확장하여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수업 분위기도 고3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환경적 요인으로써 교실 수

업상황과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업참여태도와 소득수준은 고3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업시간에 보이는 성실한 학습의 태도가 주로 학업성취 및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수란 외, 2013; 전창완, 2014)과 달리 행복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3 시기의 특성상 과중한 학업을 전념함으

로써 행복감 즉 즐거움과 재미에 대해서는 느끼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이 보장이 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수정 외, 2005). 하지만 본 연구는 소득수준을 부모의 소득으로 설

정하였으므로 고3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달리 물리적 지원으로써의 소득수준은 사교육이나 주거지 이동 등을 포함한 가

시적 지원으로 행해지므로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다소 상반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학입시 및 사회진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원으로 행복감을 확인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고3 시기가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아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3 시기 행복감에 기반이 되는 환경요인을 생

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1979)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환경요인과 가정환경요인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들을 교사, 수업, 부모, 소득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소년

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3 시

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고3 

시기의 행복감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 교사와 부모의 실제적인 조력 방안과 역할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3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들과의 관계 형

성에 주력하면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습에 대한 관여와 수업

태도에 대한 지도보다도 오히려 친밀감과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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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 다양하고 건설적인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3 부모들은 그 시기에 부모 자신도 고3 생활을 겪는다는 말

처럼, 자녀로 인해 함께 불안함을 겪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특히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 중심으로 데이터를 추출하

였으므로 응답 수는 적지 않으나 일부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득수준 미응답 

사례가 다수 소실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참고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으로 행복감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행복감의 점수를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시기

의 특성상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고3 시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

고 조력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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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Influence of School’ factor & Family factor for their High 

School Senior Student on Happiness

Ju Ji-Sun(Korea University), Lee Sung-Won(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school’s factors & family’s factors for 

high school senior students influenced on their happines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KEEP), and performed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school factors are 

classified as teacher support, study involvement of teacher in charge,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class atmosphere. Also family factors are classified as conversation with 

parents, leisure with parents and economic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 support was a positive predictor of high 

school senior students’ happiness. Second, also happiness was predicted by conversation 

with parents, leisure with parents, study involvement of teacher in charge and class 

atmosphere. Thir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economic level did not influence on 

high school senior students’ happin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high school senior student, happiness, school factors, family factors.


